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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하는 정부..
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 위해 전문가 의견

귀기울여야..

□ 지난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

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,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

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「가축전염병

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.

□ 지금까지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, 축산농가들이 어떤 

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

대해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정부는 

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

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나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.

□ 그동안 대한수의사회(회장 허주형)는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

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 합리적인 

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바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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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 천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음에도, 

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서 백신 활용 검토 

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,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

보다는 행정편의에 따라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

하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·비용을 낭비하고 있다.

□ 또한,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

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이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명시되어 

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정책 결정의 시급성 등을 명목으로 

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으며, 

수차례에 걸친 우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는 

형국이다.

□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국의 수의사들은 묵묵부답, 

주먹구구,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받는 축산농가와 

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, 정부가 하루빨리 동물방역에 대한 

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

방역체계를 구축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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